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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4:30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94개 쟁점조항에 대한 논의 끝에 38개조항에 대해 조문정리 및 현행유지에 구두합의했다.
이후 단협 실무소위원회는 나머지 56개 쟁점조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노사는 현행 단체협약 112개조와 부칙7개조 등 총 119개 조항을 검토해 간단한 조문변경과 현행유지 조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인 45개조항을 구두합의하고, 나머지는 74개조항과 신설을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3일 KT, SKT, KTI, 엔터프라이즈, KTF 회사측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공동워크샾 개최를 제안했다.

주5일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무선 통신업종이 갖는 공통성에 기반해 5개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이며 안정적인 결과를 모색해 보자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범위는 사측 임원과 담당자, 노측은 조합간부 각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통신노조의 연대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제안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근무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상당수 기업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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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추가 38개조항 구두합의


단체협약갱신소위, 56개 쟁점조항 차기회의서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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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에서 노사교섭위원들이 쟁점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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